
성서로 세상 읽기 #02                                                                                  

「미주중앙일보」 

자연은 생태 영성을 깨우는 교과서 

 

이상명/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총장 

 

우리가 매일 밟고 살아가는 흙 아래에는 온갖 생물들이 하나의 작은 우주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2005 년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된 바로는 불모의 땅이든, 기름진 땅이든, 흙 

1 그램에는 100 만 종의 세균이 산다고 한다. 한 큰 술도 안 되는 흙에 세균이 100 만 종이나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경이롭기만 하다. 이들 생물들은 인간이 버린 오물, 썩어 가는 식물, 

죽은 동물을 분해하여 흙을 만들고, 흙을 뒤섞고 폭신하게 하고 흙에 물과 공기를 유통시키는 

수많은 통로를 만들어 기름지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적이고도 역동적인 자연 환경을 

만들어 준다. 이렇듯 조화와 협력을 통해 땅속 생물들은 지구 생태계에서 생명의 텃밭을 

가꾸는데, 우리 인간은 죽음과 파괴의 묵정밭만 늘려 나가고 있다. 

성경의 지혜자는 자연 세계를 관찰하면서 깨달은 생태적 영성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잠 30:24-28). 흙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작지만 지혜로운 네 생물(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을 찬양하는 지혜자가 흙 속 

미생물들의 존재도 알고 있었더라면 그들에게서도 지혜를 배우라고 권면하였을 터이다. 

자신을 둘러싼 생명체들을 한낱 미물로 여기기보다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지혜자의 생태적 시각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미타쿠예 오야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 혹은 ‘모두가 나의 친척이다’라는 뜻의 

다코타(Dakota) 족 인디언 인사말이다. 이 짧은 구절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생태적 정신과 

소박한 삶의 방식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모든 인연에는 배움의 

기회가 있다고 믿었다. 세상은 거대한 도서관이며, 그곳의 책들은 돌들과 나뭇잎들, 풀들, 

시내들, 그리고 대지의 성난 태풍과 부드러운 축복을 공유하는 새들과 동물들이다. 우리가 

해야할 일이란 단지 자연 속에서 배우는 것뿐이며,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뿐이다. 

예수님은 들녘에 이름 없이 피어난 풀을 보시면서 인간의 작은 믿음을 질타하셨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마 6:30).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고 돌보아 주는 이 없는 듯 자라나는 

풀이 지닌 강인한 생명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돌봄이다. 하나님은 들에 핀 백합화만 돌보시지 



성서로 세상 읽기 #02                                                                                  

「미주중앙일보」 

않으신다. 그 옆에 난 들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상이다. 주변에 들풀이 없다면 백합도 

장미도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이 정한 미추(美醜)의 기준이나 경중(輕重)의 잣대로 자연을 

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생명을 지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나 70~80 년 후에 무덤으로 던져지는 인생의 운명은 길고 짧음의 

차이일 뿐 이 땅에서 누릴 생명의 유한성에서는 일반이다. 자연을 시청각 교재 삼아 예수님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인간의 아둔함을 깨우치신다. 한낱 미물도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 쇠비름, 

쇠뜨기, 민들레, 명아주, 토끼풀, 망초, 냉이, 바랭이, 벼룩나물, 여뀌, 엉겅퀴 등. 오랜 옛날부터 

가난한 서민들의 민간약재로 사용된 들풀들의 이름이다. 이들은 우리들의 의사요 선생이다. 

들풀이 지닌 생명의 원천은 창조주의 돌봄 안에 놓여 있는 그 ‘자연스런’ 생명력에 있다. 그 

자연스런 생명력은 하나님의 돌봄을 통해 유지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 

자연을 닮은 믿음이다. 물 흐르듯 하는 믿음이다. 들풀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자신을 맡겨 

생명을 이어가듯 인간 또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통해 자라야 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생명적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믿음이다. 자연스런 믿음이고 

자연을 닮은 믿음이다. 이것이 풀 한 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생태영성적 교훈이다. 생태 

영성은 하나님의 세계가 통합된 전체임을 전제로 하는 창조 영성이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자연은 인간의 학교”라는 말을 남겼다. 

물질적인 풍요함 속에서 정신적 공황을 경험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자연이라는 큰 

학교를 멀리한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히브리서의 저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한다(히 3:4). 인간은 자연이라는 교과서에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인되심과 우리를 위해 베푸신 생태적 지혜를 겸손히 배워야 하는 학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